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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최초 스타벅스 매장의 모습

w 시애틀에 오픈한 스타벅스 첫 

매장에는 테이블과 의자를 찾

아볼 수 없다.

위대한 기업가는 성공만 거듭했을까. 진실은 그 반대다. 스타

벅스 창업자 하워드 슐츠, 애플 신화를 창조한 스티브 잡스, 

트위터 이사회 의장 잭 도시 등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들

의 성공신화 뒤에는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숨어있다. 

 슐츠의 창업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다. 지금이야 스타벅

스가 미국, 중국, 한국, 일본, 캐나다 등 전 세계 72개국에 2

만3,800여개의 매장을 거느린 커피전문점의 대명사로 자리매

김했지만 창업 초기 “242명의 투자자를 만나면서 217번 거절

당했다”고 슐츠는 회고한다. 그는 “당시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

패배자중에 패배자였다”고 말한다.

 1986년 시애틀에 오픈한 첫 매장은 테이블과 의자가 없었을 

뿐만 아니라 오페라 음악만 논스톱으로 흘러나왔다. 불편하기

만한 이런 커피전문점에 고객이 찾을 리 만무했다. 슐츠는 지

금의 안락함을 자랑하는 스타벅스를 만들기 위해 무수히 많은 

실수를 거쳐야만 했다. 

 스티브 잡스 역시 마찬가지다.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2013

년 ‘스티브 잡스의 5가지 큰 실수’라는 제목으로 그의 실패를 

조명했다. 잡스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그런 실수로부터 배워 

온 역사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분석이다.

 가장 큰 실수는 애플의 최고경영자(CEO)로 존 스컬리를 채용

한 것. 잡스는 “평생 설탕물만 팔지 말고 나와 함께 세상을 바

꾸자”며 펩시콜라 CEO였던 스컬리를 영입했지만 2년 뒤 그에 

의해 해고되는 쿠데타를 맞았다. 

 제품 개발에서도 수많은 실패를 맛봤다. 당시 상상하기 힘든 

고사양 컴퓨터 넥스트는 가격 경쟁력에서 실패했다. 개인용 

컴퓨터 애플 리사는 호환성 문제와 1만 달러나 되는 비싼 가

격으로 10년이 넘도록 총 판매량 10만대에 그쳤다. 결국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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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KH컴퍼니 대표브랜드 ‘망고식스’ 

매출액 (단위: 억 원)

□ OECD 주요 국가의 창업 3년 

후 생존율 

1989년 미국 유타 주의 매립지에 리사를 모두 매립했다. 

1993년 출시된 매킨토시 TV는 컴퓨터와 텔레비전 통합의 첫 

시도였으나 컴퓨터로서는 사양이 부족했고 TV 치고는 너무 비

쌌다. 

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용하면서 더욱 유명해진 트

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도 트위터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

되기까지 수 년 동안 실험에 실험을 거듭해야만 했다. 

  최근 한국에서 커피왕으로 불리던 강훈 KH컴퍼니 대표가 

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줬다. 신세계 공채 출

신의 평범한 회사원에서 할리스와 카페베네 돌풍을 일으키며 

성공신화를 써 간 창업가였기에 그의 사업실패와 죽음은 안타

까울 수밖에 없다.

 창업해 성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. 험난한 고

비를 수없이 넘어야 한다. 창업 후 3~7년의 기간을 ‘죽음의 

계곡(death vally)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연유다. 미국 캘리

포니아 중부 모하비 사막의 북쪽에 있는 깊고 건조한 이 분지

는 섭씨 56.7도까지 오르는 척박한 땅이다. 창업자 90%이상

이 이 계곡을 넘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.

 죽음의 계곡을 넘어도 탄탄대로가 아니다. ‘다윈의 바다’라는 

또 다른 장애물을 건너야 한다. 호주 북부에 있는 해안가 지

명에서 따 온 명칭인데 이때부터 적자생존의 무한 경쟁을 벌

여야 한다. 강 대표는 이 고비를 넘지 못했다. 

 위대한 기업가의 실패스토리와 강 대표의 죽음에서 얻는 교

훈은 크게 두 가지다. 하나는 우리가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기

업가들 역시 수없는 실패와 좌절을 맛봤지만 그 속에서 더 많

은 창의력과 독창력을 갖췄다는 것이다. 시련 없는 성공은 없

다. 발명과 혁신, 창조하고자하는 기업가들은 누구든 어떤 것

이 효과가 있고 없는 지를 배우기 위해 수없이 실수하고 시행

착오의 과정을 거쳤다. 

 다른 하나는 그런 실패 속에서도 재기할 수 있는 기업문화와 

환경이다. 만약 스티브 잡스와 같은 위대한 비즈니스 전략가

들이 한국적 토양에서도 같은 성공신화를 써 낼 수 있었을 지

는 의문이다. 국내 창업기업 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창업생존

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중 최하위다. 창업 3년 후 생존

율이 41%에 불과하다. 스웨덴과 이탈리아는 70% 이상이며, 

덴마크와 네덜란드도 약 55% 수준이다. 5년 이상 생존한 기

업을 찾아보면 한국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. 75%이상이 폐업

한다.  

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와 일자리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

표로 꼽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곱씹어보고 해결해야 할 

과제다.   
자료: OECD Working Paper(2015)


